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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별이 빛나는 밤 
(The Starry Night  c. 1889)

빈센트 반 고흐 (Vincent van Gogh  1853-1890)

(종이에 잉크 47 cm x 62.5 cm  슈슈세브 국립 건축 박물관)

일전에 모 대학에서 열린 미술대학 졸업 전시회에 갈 

기회가 있었다. 대학원생을 포함한 미술대학 졸업생들

이 전시관 건물 안에 벽을 세우고 공간을 나누어 작은 

전시실 하나 씩을 맡아 각자 자신의 졸업 작품을 선보

였다. 

대부분의 학생들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그림을 전

시했는데 그 중에 너저분한 전시실 하나에 마음이 끌

렸다. 그 전시실 주인은 대학원생으로 유화같은 그림 대

신 흔히‘데생’이라고 부르는 드로잉만으로 자신의 공

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. 심사숙고하며 간격을 배치해 

그림을 전시한 다른 방들과는 달리 종이 조각들에 흑

백으로 그린 데생을 여기저기 대충 붙여 놓았는데 기이

하게도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더 예술적으로 느껴

졌고 꽃과 나무,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스케치한 데생들

이 그 학생의 그림 실력을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았다. 시

간이 흘러 그 졸업 전시회를 떠올리면 다른 방의 그림

들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그 드로잉을 전시했던 방

만 기억난다. 

여기 이 드로잉은 빈센트 반 고흐가 그의 대표적인 그

림‘별이 빛나는 밤’을 펜과 잉크만 사용해 종이에 흑백

으로 그린 것이다. 반 고흐는 늦깎이로 그림공부를 시작

할 때‘기본 실력’을 쌓기 위해서는‘데생’을 잘 해야한

다 믿고 3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고‘데생’연습만 했

다고 전해진다. 

실제로 반 고흐가 남긴 수백 점의 드로잉을 보면 그의 

데생 실력에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된다. 흔히 사람들은 

반 고흐를 열정에 사로잡혀 그림을 그리다가 미쳐 자살

해 버린‘광인’에 가까운 화가로 오해하는데, 고흐의 드

로잉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냉정하고 치밀

한 예술가였는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.

짙푸른 밤하늘에 환한 별과 달이 불덩이처럼 뒤엉켜 

흐르고 기도하는 영혼처럼 검은 사이프러스가 하늘로 

솟구쳐 오르는 반 고흐의‘별이 빛나는 밤’은 많은 부

분 그 찬란한 색상이 주인공처럼 느껴지지만, 이 흑백의 

드로잉을 보면 사실 그 밑에 자리잡고 있는 탄탄한 드로

잉이 그림의 뼈대이며 셀 수 없는 붓질의 구축점이라는 

것을 알게 된다. 흑백만으로도‘별이 빛나는 밤’의 불타

오르는 장관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반 고

흐가 얼마나 훌륭한 드로잉의 대가인지를 다시 한 번 깨

닫지 않을 수 없다. 

《김동백》  


